
일본의 특이한 데님들 

 

일본에는 보통의 면데님과는 특이(特異)하게 다른 데님이 있어 소개해 본

다.  

칡(葛) 데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칡껍질에서 섬유를 뽑아 베로 짠 갈

포(葛布)로 두건을 만들고, 베로도 사용하였으며, 요즘은 갈포 벽지(壁紙)로도 

사용하고 있다. 칡 데님은 일본에서 면데님에 칡섬유를 15∼30% 정도 짜넣

어 데님이 거칠면서도 좀 뻣뻣하고 내추럴(natural)한 감(感)을 앞세워 비싸게 

팔리고 있다. 

이 외에도 “리사이클·코튼(recycle cotton : 재용면)”을 사용하여 짠 데님, 

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쓰지 않고 유기재배(有機栽培)

한 “오가닉·코튼(organic cotton 유기면)”으로 짠 데님은 심플(simple)한 캐주

얼·스타일임을 강조하고 있다. 

또한 아프리카대륙 남부의 내륙지방인 “짐바브웨”에서 생산된 면으로 만들

어 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12온스의 “짐바브웨·코튼·지인”은 3가지 스타일

에 6가지 색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, 가격은 8,900∼9,800엔이며, 칡 

데님은 스커트 13,800엔, 바지 14,800엔으로 판매되고 있다. 

 


